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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세계일보>  

탈락大 "점수조작·밀실심사 의혹… 법적대응 할터" 
학진측 "심사 방법·절차상 문제점 발견되지 않아"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정부가 2년째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정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인문학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HK 지원사업은 10년

간 50개 연구소(인문연구 분야 30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20개)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달 28일 2차연도 신규 지원 대상으로 8개 대

학 부설연구소 10곳을 예비 선정했다. 이번 예비선정은 53개 대학의 102개 연구소(인문 분

야 73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29개)의 신청을 받아 인문과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각기 5개 

연구소를 선정했다. 이들 연구소는 연간 5억원에서 8억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학진은 “전공·면담·종합심사를 거쳤다”며 “연구 의제와 기반 심사를 분리해 절차상의 공정성

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선정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심사 원칙이 발표와는 달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2년간 1개 연구소도 선정되지 못한 한국외국어대는 5일 “선정된 연구소 관련자들이 심사위

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고,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총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

할 조치가 없으면 법적 소송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이어 “이의제기 기간이 아닌 때에 비공식 로비를 통해 선정 대상이 된 서울대 연

구소도 있으며, 김영한 심사총괄위원장이 재직 중인 서강대 연구소는 연구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정되는 불공정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HK 지원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외대(사진 왼쪽)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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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과 함께 “예비선정 결과를 통해 제기된 심사 절차의 문제점과 결과 조작 가능성, 밀

실심사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요구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

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일부 대학도 “인문학 지원의 본래 취지

와 달리 서울 편중이 심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학진은 사전 정보 유출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식 이의제기 기간 이전에 서울대 연구소 등

의 시도가 있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진의 권길화 인문학지원팀장은 “교수들이 중심이 되는 심사 내용 자체는 학진도 강제할 방

법이 없다”면서 “심사 형식과 절차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그러나 “한국외대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곧 답변을 줄 것이며, 학진 차원에서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애초 7일쯤 최종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의 제기로 12일 정

도로 미뤘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인문연구에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남

대 호남학연구원,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선정됐다. 

해외지역연구에서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 라

틴아메리카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합해 선정된 연구소를 보면 서울대 4개(인문 2개, 해외지역연구 2개), 고려대 3

개(인문 1개, 해외지역연구 2개)가 선정됐다. 이 외에 2개씩 선정된 부산대(인문 2개), 부산

외대(해외지역연구 2개), 연세대·한양대(인문 1개, 해외지역연구 1개) 등이 있다. 첫해인 지

난해에는 19개 연구소(인문연구 분야 16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3개)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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